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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랑하기 8호 - 부모-자녀의 원만한 의사소통

2015년 청소년통계를 보면 청소년은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으로 ‘친구·동료

(46.2%)’, ‘부모(26.0%)’, ‘스스로 해결(17.6%)’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중 

어머니와는 22.3%만 고민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는 5명중 한명만 아이의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을 어려워하고, 자녀들 역시 부모님과의 대화를 점점 피하곤 합니

다. 따라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Ÿ 자녀: 오늘 시험 봤는데 망쳤어요.

Ÿ 부모: 지난번에도 망쳤잖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될래?

Ÿ 자녀: 나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Ÿ 부모: 그게 최선이야?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잘 봤다더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대

학 갈 수 있겠니?

Ÿ 자녀: 됐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는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자녀에게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자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대화를 반복하게 되면, 자녀는 결국 부모에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Ÿ 성급하게 자녀의 말을 끊고,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교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

는 등,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 정말? 그랬구나. 엄마(아빠)한테 더 얘기해 주겠니?”

 “친구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느낌(기분)은 어땠니?”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니?”

 자녀의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2

Ÿ 자녀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순서나 상황, 감정이 뒤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자녀가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지 이해해줍니다. 특히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8호이며, 

총 11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부모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3

Ÿ 부모님의 현재 관심사나 생각, 어려움 등에 대해서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면 자녀와 양방향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Ÿ 다만 교훈이나 설교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자녀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방식

의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엄마 얘기 좀 들어주겠니?”

“아빠가 요새 흥미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어떤 것인지 들어볼래?”  

 이렇게 대화해 주세요.4

Ÿ 자녀: 오늘 시험 봤는데 망쳤어요.

Ÿ 부모: 속상하지? (공감하기)      

Ÿ 자녀: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아는 것도 많이 틀렸어요.

Ÿ 부모: 저런. 긴장만 하지 않았어도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속상하겠다. 

     (반응 보여주기)    

Ÿ 자녀: 이번 시험은 지난번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문제를 받아보니 너무 떨렸어요.

Ÿ 부모: 더 많이 공부했는데 긴장하는 바람에 점수를 잘 못 받았구나. 

     엄마는 그래도 너가 지난번보다 더 노력한 것이 대견한데... (정리하기)  

※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고 느끼면 

   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대화하기5

Ÿ 자녀와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Ÿ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혹은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Ÿ 자제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가족 규칙을 정해 주세요. 

Ÿ 스마트폰을 끌 때에는 강압적으로 제지하기보다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Ÿ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Ÿ 무작정 못하게 하기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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